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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를 기본 원료로 이온화 과정을 통해 전기를 발생하여 이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 구동시키는 무공해 자동차로 알려져 있다. 사실 현재 충전소(캘리포니아 

기준)에서 실제로 구입하는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완전히 무공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가솔린 대비 1/4이하의 오염 물질만 발생하므로 어쨌든 환경에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 

연료전지는 반응 생성물로 물이 배출되는 청정 에너지 발전 장치이다. 또한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므로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대기오염, 온실가스 방출 및 유가 상승 등과 같은 석유 기반 에너지 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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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구동 체계 (출처: Honda web page)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고분자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는 작동 

온도가 낮고 시동과 부하 반응 시간이 빨라 자동차, 전지형 및 휴대용 전원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PEMFC 는 아직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내구성도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자동차용  PEMFC 의 상용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과 수명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PEMFC의 내구성은 가격 상승과 성능 저하 없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kg당 US $3.57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금액은 kg당 US $8 내외이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lease를 시작한 혼다의  

FCX Clarity의 경우 1kg의 수소로 72마일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연료 

효율만 따졌을 때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이다. 

수소를  연료  전지  차에  공급하는  방식은  초기에는  차량에  메탄올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연료변환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솔린이나 LPG와 같이 수소 충전소에서 

고압의 수소를 충전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수소  충전소의  숫자를  늘려감과  동시에  리스가  가능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스  비용이  비싸고  (일반적으로  한달에  US 

$400에서 $600 선이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토요타 캠리는 비슷한 기준으로 한달에 US 

$150 선이다) 충전소 문제로 장거리 운행이 어려우며 현재 시판을 앞두고 있거나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교 우위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2009년 5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었던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더 이상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연구 개발비 투자의 무게 중심을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로 이동할 것이라고 밟혔으며, 

2009년  2월에는 프랑스의 르노‐니산 자동차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의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 5월 미국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금을 축소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림 3> 혼다의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FCX Clarity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다임러는 2009년에 연료전지 차량 개발에 뛰어들어 

2013년까지  10만대의 차량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대‐기아 자동차 역시  2010년까지 



500대의 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8년에 300대의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리스를 통해 

보급시킨 혼다는  2018년까지 보급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  그리고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